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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 약

◦ 시설채소 기준으로 유리온실과 경질판 온실 면적은 2008~2013년 동안 각각 21.4%, 

21.8% 증가하였음. 같은 기간 시설채소‧화훼 생산농가의 규모화가 진전되고 있음. 

◦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은 원예전문생산단지에 대해 시설현대화‧전문화를 지원하여 

품질을 개선하고 안정적 수출기반을 구축하고자 함. 2009~2014년 동안 재정투입 

총액은 8,423억 원이고, 2015년에는 882억 원을 지원(1,914ha)할 계획임.

   - 융자금 집행률은 2009 57.9%, 2010년 48.5%로 저조했으나 2012~2013년에는 

전액 집행하였음. 

   -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예산현액은 2011년 116억 원에서 2013년 385억 원으로 

늘어나 수요자 선호 증가를 반영함. 

◦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으로 생산성 향상, 인력 부족 완화, 인건비 절감 등 성과를 

실현하였음. 

   - 초기 시설투자 부담이 있지만, 단위면적당 수확량 증대 및 변동성 완화, 노동력 

절감으로 인력 부족 완화, 경영비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남. 

◦ 일부 농가로의 지원 편중 해소, 융자 지원 조건 개선, 실효성 있는 컨설팅 등 소프트웨어적 

지원과 연계, 시설물 품질 저하로 인한 부실화 방지 등은 향후 개선 과제임.

   - 시설지원을 받으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자부담 능력을 갖추어야 하므로 이용

할 수 있는 생산자가 제한됨.

   - 담보력 부족, 시설물 관련 규정 등으로 인해 생산자 다수가 융자 지원을 기피

하였음. 2009~2010년 융자금 집행률 저조 현상도 그 때문임.

◦ 지원 방식 전환(보조 지원 축소 등), 담보 설정 기준 전환 및 농신보 제도 개선, 

컨설팅 체계 정비 등을 검토하여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의 효과성‧효율성을 높일 

필요가 있음. 

   - 보조와 자부담을 줄이고 융자비중 확대와 지원조건 개선으로 전환이 필요함.  

   - 농신보의 부분보증 비율 완화, 시설물 담보가치 인정, 후취담보 및 신용보증 허용 

등으로 사업 대상자의 융자금 접근성을 개선해야 함. 

   - 시공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적인 컨설팅 체계를 도입하여 지원 효율성을 개선

할 필요가 있음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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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시설원예(채소) 현황, 2008~2013년

□ 전체 시설원예(채소) 면적 보합세, 유리‧경질판 온실 면적 증가 추세

◦ 전체 시설원예(채소) 생산액은 2009년 4조 1천억 원에서 2014년 
5조 2천억 원으로 증가했고, 2014년 기준 전체 농업 생산액의 

11.6%를 차지함(그림 1).

그림 1.  시설채소 생산액 추이, 2008~2013년
단위: 십억 원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. 각 연도.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.

◦ 전체 시설채소 면적은 2008년 50,297ha에서 2013년 51,059ha로 
1.5% 증가하였음.

◦ 비중이 가장 큰 비닐하우스 면적은 2008~2013년 동안 1.4% 증가

하였음. 같은 기간 경질판 온실과 유리온실 면적은 각각 21.8%, 
21.4% 증가하였음(표 1).

면적 2008년 2009년 2012년 2013년

합 계 50,297 50,024 50,451 51,059 

비 닐

하 우 스

단 동 42,234 42,209 40,788 43,753

연 동 5,369 5,511 5,227 5,697

경 질 판  온 실 55 133 85 67 

유  리  온  실 252 286 310 306 

표 1.  원예(채소)시설 면적, 2008~2013년
단위: ha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. 각 연도. 시설채소 온실현황 및 채소류 생산실적. 

“유리 ‧ 경질판 

온실 면적 확대

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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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시설채소 ‧ 화훼 생산농가 규모화 진전 경향

◦ 2008~2013년 동안 시설채소‧화훼 생산농가 수 기준으로, 0.1ha 미만 
규모 농가 비중은 감소하였음(표 2).

◦같은 기간 0.5ha 이상 규모 농가 비중은 증가 추세를 보였음(표 2).

－ 2008~2013년 증가분: 채소(3.4%p) > 화훼(0.7%p)

품목 시설규모 2008년 2009년 2012년 2013년

채소

0.05~0.1ha 미만
34,416

(34.2)

35,288

(35.2)

28,299

(32.9)

26,686

(31.0)

0.1~0.5ha 미만
41,226

(41.0)

39,948

(39.9)

33,664

(39.2)

35,043

(40.7)

0.5ha 이상
25,009

(24.8)

24,973

(24.9)

23,973

(27.9)

24,326

(28.3)

화훼

0.05~0.1ha 미만
1,501

(21.8)

1,856

(24.6)

1,443

(21.6)

1,116

(17.7)

0.1~0.5ha 미만
3,851

(56.0)

4,204

(55.7)

3,816

(57.2)

3,740

(59.5)

0.5ha 이상
1,519

(22.1)

1,493

(19.8)

1,413

(21.2)

1,435

(22.8)

표 2.  시설규모별 농가 호수 비중, 2008~2013년

단위: 호, (%)

자료: 통계청. 각 연도. 시설면적 규모별 농가 수.

□ 과채류의 시설재배면적 비중이 큰 편

◦채소류 중 재배면적이 가장 큰 품목은 수박, 토마토, 딸기, 참외, 
풋고추임. 해당 품목의 전체 재배면적 대비 비중은 2013년 기준 

58.7%이고, 생산액 기준으로는 93.7%에 달함(표 3).

구분 2008년 2009년 2012년 2013년

전 체 74,195 (100.0) 75,906 (100.0) 62,908 (100.0) 60,226 (100.0)

수 박 17,240 ( 23.2) 17,210 ( 22.7) 12,736 ( 20.2) 12,299 ( 20.4)

참 외 6,408 (  8.6) 6,602 (  8.7) 5,621 (  8.9) 5,380 (  8.9) 

토마토 6,008 (  8.1) 5,951 (  7.8) 6,344 ( 10.1) 6,054 ( 10.1) 

딸 기 6,106 (  8.2) 6,094 (  8.0) 6,290 ( 10.0) 6,789 ( 11.3) 

풋고추 6,060 (  8.2) 5,704 (  7.5) 4,995 (  7.9) 4,851 (  8.1) 

기 타 32,373 ( 43.6) 34,345 ( 45.2) 26,922 ( 42.8) 24,853 ( 41.3)

표 3.  시설채소 주요 품목 재배면적, 2008~2013년
단위: ha. (%)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. 각 연도. 시설채소 온실현황 및 채소류 생산실적. 

“시설‧화훼시설 

농가 규모화 성과

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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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개요

◦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의 목적은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해 원예

전문생산단지의 시설현대화‧전문화를 지원하여 원예작물 품질을 

개선하고 안정적 수출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음. 

◦ 2014년까지 재정투입 규모는 8,423억 원이고, 2015년 예산은 

2,109억 원임(표 4).

－ 지원 조건: 국고 보조 20%, 융자 30%*, 지방비 30%, 자부담 20%
* 융자조건: 금리 3%,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

－ 유사 사업군(群)1) 예산에서 시설원예품질개선 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

비중은 14.6~37.6%임. 

구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

합 계 440,846 195,700 205,770 210,915 421,830

국 고 80,920 39,820 47,780 49,080 98,160

융 자 157,626 56,330 38,540 39,135 78,270

지방비 121,380 59,730 71,670 73,620 147,240

자부담 80,920 39,820 47,780 49,080 98,160

표 4. 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연도별 재정투입

단위: 백만 원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. 2015. 2015년 농림사업시행지침서.

◦ 2009~2013년 보조금 집행률은 평균 98.7%였으나, 융자금 집행률은 
평균 82.5%에 그침. 

－ 특히, 2009~2010년 융자금 집행률은 각각 57.9%, 48.5%로 매우 저조

했음(표 5).

◦ 2009~2013년 누적 지원 면적은 862.4ha로 추정됨2). 이는 2013년 

경질판‧유리 온실‧연동 비닐하우스 면적의 14.2%에 해당함.3) 

 1) 시설원예품질개선,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,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을 유사 사업군으로 분류하였음. 
 2) 연도별 예산현액(보조)을 1ha당 보조금 1.4억 원(7억 원/ha × 20%)으로 나누어 시산하였음. 
 3) 단동 비닐하우스는 시산에서는 제외하였음. 

“시설 현대화로 원예작물 

품질개선 및 안정적 

수출기반 구축

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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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
시설원예
품질개선

농업에너지
이용효율화

과수고품질
시설현대화

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

2009년
예산현액 149.2 373.2 156 104 390.1 216

집 행 률 100.0 57.9 100.0 88.9 100.0 100.0

2010년
예산현액 124.4 364.7 1,396.5 131 399.4 189

집 행 률 97.4 48.5 56.6 68.5 100.0 100.0

2011년
예산현액 116.6 209.9 1,254.5 167 313.8 177.5

집 행 률 100.0 85.7 85.7 95.0 100.0 100.0

2012년
예산현액 419.0 628.5 998 324.8 398.8 228.4

집 행 률 100.0 100.0 80.5 100.0 100.0 100.0

2013년
예산현액 398.2 563.3 729.4 292.3 404.5 265.9

집 행 률 96.8 100.0 98.0 100.0 100.0 100.0

표 5. 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예산집행 실적, 2008~2013년

단위: 억 원, %

  주: 사업명은 연도별로 다를 수 있음.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결산자료.

□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현장점검 개요 

◦ 8개 도별로(제주 제외) 보조금 교부액이 많은 2개 시‧군을 선정

하고, 이 중 지원 후 2~3년이 경과된 원예시설을 점검하였음.

－ 점검 목적은 시설지원 성과와 추진 과정상의 개선 과제, 시설물 활용 

실태 파악임.

3. 점검결과

3.1. 예산 집행실적

□ 예산액 규모 증가는 선호도 증가 반영

◦ 2011~2013년 실적자료에 의하면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예산액은 
2011년 171억 원에서 2012년 485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. 
2013년 예산액 규모는 595억 원임(표 6).

□ 집행률은 2013년 크게 개선

◦시설원예품질개선 사업 집행률은 2011~2012년 60%를 하회

하였으나, 2013년에는 83.3%로 크게 개선되었음(표 6). 

“저조한 집행률이 

개선 필요

”



●○●○2015 보조사업 모니터링: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

www.krei.re.kr� ∙ 5

표 6.  시설원예품질개선 예산 및 집행률

단위: 억 원, %

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

2011년 171 100 58.6

2012년 485 264 54.5

2013년 595 494 83.3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.

□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실적 지역별 편차 감소

◦ 시설원예품질개선 사업 예산의 지역 배분이 2011~2013년 점차 

균등화되는 추세임. 특히 2013년에는 경기도 비중이 8%를 차지

하는 등 지역별 예산 편차가 줄었음(표 7). 

－ 2011년에는 전라남북도 비중이 70%를 넘었지만 2013년에는 37.4%로 
감소하였음. 

◦ 예산이 많은 지역의 집행률이 다소 저조한 편임. 

－ 강원도, 충청도는 3개년 평균 집행률이 85%를 상회하지만, 전라도, 
경상도는 50~60%에 불과함.

지역
국고

보조율

지역별 비중 3개년
누적예산액

3개년 
평균집행률2011년 2012년 2013년

대 구 광 역 시 20% 0.0 0.4 0.2 316 91.5

부 산 광 역 시 20% 0.0 0.0 0.5 305 99.5

인 천 광 역 시 20% 0.0 0.0 2.2 1,335 83.1

울 산 광 역 시 20% 0.0 0.0 0.0 22 100.0

세종특별자치시 20% 0.0 0.0 0.1 70 91.9

경 기 도 20% 0.0 5.4 8.0 7,389 59.6

강 원 도 20% 4.4 4.6 3.5 5,088 88.1

충 청 북 도 20% 1.0 6.1 3.7 5,315 88.0

충 청 남 도 20% 2.5 6.2 6.0 7,042 85.0

전 라 북 도 20% 37.8 33.8 31.2 41,467 54.1

전 라 남 도 20% 38.8 25.2 22.7 32,412 65.5

경 상 북 도 20% 0.0 7.3 9.3 9,064 55.7

경 상 남 도 20% 13.4 10.0 10.8 13,585 65.5

제 주 도 20% 2.2 0.9 1.7 1812 94.6

계 　- 100 100 100 125,220 65.4

표 7.  시설원예품질개선 예산 지역별 비중 및 집행률

단위: 백만 원, %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.

“지역별 사업 실적 편차 

감소 추세

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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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융자 지원에 대해 낮은 선호도

◦점검지역 생산자(31농가)들은 융자금을 적게 이용하는 대신 사업

시행지침서 기준(20%)보다 많은 자부담을 부담하고 있었음. 점검

지역 생산자 대상 총 사업비 중 융자 비중은 평균 7.6%에 그친 

반면, 자부담 비중은 43.1%에 달했음.

－ 점검지역 생산자 31농가 중 21농가는 융자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음.

－ 해당 생산자의 연도별 총 사업비 중 융자 비중은 0.0% (2009년) ~ 
19.8% (2012년)이었음. 

3.2. 성과

□ 생산성 향상에 기여

◦정부지원이 포함된 시설투자를 한 결과 단위 면적당 수확량(단수)이 

증가하는 등 생산성 향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－ “보광등 설치로 겨울 난방비가 감소하고, 선인장 접목률이 20% 상승

하여 단수 증가 효과가 큼(경기도 고양시 B 농가).”

－ “3~4년 시설지원 받은 이후 파프리카 단수가 약 25% 증가한 것으로 

평가함(강원도 강릉시 H 농가).”

◦특히 원예전문생산단지에서 농가 규모화 진행 추세가 나타났음.

－ “2005년 22농가 10ha에서 2015년 23농가 20.4ha로 규모화가 진전되고 

있음(강원도 평창시 E 작목반).”

□ 인력 부족 해소, 인건비 절감에 기여

◦초기 시설투자 비용이 크지만 노동력 절감으로 일시적으로 발생

하는 노동력 수급 불균형 완화에 기여

－ “양액 재배, 운반 바구니를 도입하면서 인건비를 70~80% 아꼈음. 초기 
설치비용은 평당 40만 원 정도임(충북 음성군 K 농가).”

－ “일이 덜 힘들어져 외국인 또는 고령 노동자들이 선호함. 일할 사람을 
구하기가 쉬워지는 효과가 있음(충남 논산 N 농가).” 

－ “딸기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해 고설재배농가로 전환하지 않으면 노동력 

부족으로 유휴시설 존재할 수 있었음(강원 평창 F 영농조합법인).”

“생산성 향상‧인력 문제 

완화 효과

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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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3. 과제

□ 규모화된 일부 농가에 지원 편중 현상

◦ 보조지원시설은 자부담 능력을 전제하기 때문에, 규모화된 일부 

농가에 지원이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났음.

－ “지역 내에 규모가 작은 농가가 대부분이어서 사업에서 요구하는 자

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사업 신청이 저조함(성주군청 관계자).”

－ “시설 지원 후 생산성과 매출은 개선되었으나, 생산 농가 규모가 기대

만큼 커지지는 않았음(전남 곡성군 S 농가).”

□ 융자 지원 접근성 개선 필요

◦ 담보력 부족, 보증료 부담, 농신보의 후취담보4) 제한 등으로 다수 
지역 농가에서 융자 지원 이용이 제한되었음. 

－ 실제 집행실적에서도 점검지역 공통적으로 융자 이용 실적이 저조

하였음.

－ 담보가치 평가가 낮아 융자 가능액이 적어지는 문제도 있음.

－ “융자 담보 능력이 부족한 농가가 대부분이어서 사업의 실효성이 
불투명함. 네덜란드처럼 재산이 아닌 다방면 평가나 시험제도를 통해 

융자 담보를 설정해야 함(전남 영광군 V 법인).”

－ “어느 정도 시설을 갖춘 온실시설은 담보 설정을 해 주고 평가액의 

30~50%만 인정을 해주어도 도움이 될 것임. 비닐온실은 건축물 대장이 
없어 첨단화 되어도 건축물로 인정받지 못해 농신보에서 담보로 
인정하지 않음(충북 진천군 I 농가).”

□ 지원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사례 다수

◦ 금리 인하와 상환 기간 연장에 대한 선호 차이가 나타났음. 일부 

농가는 보조 지원 폐지 요구도 제시하였음. 

－ 거치기간, 융자기간 연장 등 시설 지원 후에도 사용‧유지와 관련된 
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음. 

－ “융자를 받아도 손익분기점에 이르려면 3년 정도 걸림. 특히 신규진입 

농가는 시간이 더 필요함. 거치기한을 5년까지 늘려주었으면 함

 4) 대출 대상을 담보로 잡을 수 없을 때 먼저 농신보 보증으로 돈을 빌려주고, 대상이 완공되어 소유권 
설정이 가능해지면 담보로 설정하는 방식임.

“일부 농가 지원 편중, 

융자 지원 접근성 

개선 필요

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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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충북 음성군 K 농가).”

－ “무분별한 보조지원은 생산자 자립에 도움이 안 됨(경북 고령군 
Z 농가).”

□ 컨설팅 등 S/W 측면 지원과 연계 필요성

◦사업 목적 중 안정적 수출기반 마련 차원에서 판로 개척, 수출 

절차 등에 대한 컨설팅 수요가 많았음.

－ “농진청, 산학협력단, 시청 등에서 전반적인 품목 관련 컨설팅을 받고 
있음. 그러나 기술적으로 의문이 있을 때 도움을 받는 것은 한계가 

있음(경기 고양시 A 법인).”

－ “수출단지가 있지만 수출량이 많지는 않음. 생산 농가들이 수출할 여력

까지는 없고, 검역 문제 소지가 많음. 국가별 소비자 선호가 달라 품종 

등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음(경북 성주군 W 농가).”

◦ ICT 사업도 생산자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거나, 생산자가 지원 

시설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다수 있음. 이 결과 상당수 

농가가 ICT 지원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임.

－ “서로 다른 회사 제품을 사용하면 온도, 습도 제어 시 충돌이 발생하곤 
함. 기계 개발 업체에서는 ‘하우스 환경’을 잘 모름. 생산자가 필요로 

하는 시설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(충북 진천 J 농가).”

－ “시설원예 지원 시 생산자에게 ICT 기술 사용법을 알려주고, 기본 자료 

축적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이 필요함(경북 고령 AA 농가).”

□ 시설물 품질 저하로 생산성이 낮아져 부실화 우려

◦다수 농가가 시설물 설치 과정에서 투자 부족, 시공업체의 시공

능력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음.

－ “지원 규모가 5억 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고, 시‧군에서 입찰

계약을 해야 함. 그러나 최저입찰 때문에 부실시공을 할 수 있고, 
이 때문에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(전북 김제 Q영농조합법인).”

“사업 단계 전반에 걸쳐 

컨설팅을 병행할 수 

있도록 지원체계 개선

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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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정책 제언

◦ 보조 지원이 일부 농가에 편중되고 현재 융자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, 
보조 지원을 축소하고 융자 비중을 확대하면서 조건을 개선하는 

방향으로 지원 조건 개편을 검토해야 함.

－ 전액 융자지원 시 자부담 부분을 폐지하여 농가 상환 부담을 줄이도

록 함.

－ 융자 비중을 확대하면서 금리 인하, 거치‧상환 기간 연장, 관련 예산 

확대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.

－ 수혜농가들은 보조 지원의 지속을 요구하지만 전체 면적에서 지원

비중이 낮으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음. 

◦ 융자 제도에 대한 보다 과감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 대상자의 
접근성을 개선해야 함. 

－ 농신보의 부분보증비율 확대, 시설물의 담보가치 인정 등 제도를 개선

하여 장기저리융자로 전환 추진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

해야 함.

－ 시설물에 대해 정부단가를 기준으로 일부(60% 이상)를 담보로 설정

하는 것이 필요함. 즉, 일부 금액에 대해서라도 담보 설정을 허용해야 

융자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음.

－ 비닐하우스는 건축물대장이 없어 담보 설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설

농가의 융자 이용이 매우 제한적임(기계시설 담보도 불가).

－ 농신보가 후취담보와 신용보증을 허용하여 농가의 담보 부족 문제를 

해소할 대책 마련이 필요함.

－ 시설물 대장이 없는 시설 포함 농신보가 직접 담보 설정 후 신용 보증 

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. 

◦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상의 지원 자재 항목과 부가세환급 등 부가

가치세 관련 조세감면 항목 간 괴리로 농가 부담이 늘고 있음.5)

－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용한 자재가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

발생함.

 5)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는「농‧축산‧임‧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 
영세율 및 면서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」제7조(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‧임‧어업용 기자재의 범위) 
제1항에 따름. 자세한 내용은 동 특례규정 [별표 5]에 제시되어 있음. 

“보조 지원 축소,

융자 이용 활성화 위해 

농신보 제도 개선

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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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효과가 높은 시설물이 잘 설치될 수 있도록 시공과정에서 컨설

팅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 개선이 필요함.

－ 부실시공이 발생하여 시설물의 품질이 낮아지고, 이는 생산성 저하 

및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. 

－ 농가를 대행하여 시설설치를 감독할 수 있는 조직(CM사) 컨설팅 조직 

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. 

◦ ICT 시설지원뿐 아니라 ICT 융복합 관련 연구개발과 시설의 최적

사용을 위한 현장 컨설팅 지원이 필요함. 

－ 품목‧지역 특성을 고려한 작물 생육자료 축적으로 생산성 증대를 
추구할 수 있음. 

－ ICT에 대한 농가 이해도를 높이고 부정적인 시각 해소를 위한 지원 

체계를 강화함. 

“ICT 융복합 관련 

연구개발, 컨설팅 

지원 필요

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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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 농가 품목 지원내용 사업 성과

경기 

고양

A 법인 파프리카
유리온실 

높이기(전문단지)

Ÿ 파프리카 한 주당 생산량이 25개에서 30개 

정도로 증수됨.

B 농가 접목선인장
보광등, 

장기연질필름

Ÿ 선인장 색이 잘 나오고 겨울 난방비가 감소

Ÿ 상품 접목률이 20% 상승하여 단수 증가 효과가 큼

경기 

평택

C 농가
오이, 방울토마토, 

호박

장기성필름

(일반원예)
Ÿ 생산량 증수(약 30%)

D 농가 오이, 방울토마토 무인방제시설

Ÿ 방제기로 1인 이상 노동력 절감

(인력 방제 시 2~3시간 소요량을 방제기가 한 

시간 내에 처리)

강원 

평창

E 작목반 파프리카 원격제어장치

Ÿ 오대산파프리카 작목반은 보온커튼 등 시설 보강 후 

평당 30kg에서 40kg 정도 25%이상 생산성이 향상

Ÿ (2005년 22농가 10ha규모에서 2015년 23농가 

20.4ha로 규모화가 진행 중)

F 영농조합법인 딸기 튜브레일 Ÿ 생산성 상승

강원 

강릉

G 농가 백합 원격제어장치 Ÿ 화훼수출단지의 경우 시설투자 할수록 생산성이 증가

H 농가 파프리카 튜브레일 Ÿ 단수 약 25% 상승 추정

충북 

진천

I 농가 토마토 장기성필름 설치

Ÿ 단수는 20~30% 증가 추정

Ÿ 장기성 필름은 투과율 높아 품질 개선과 결로 

현상 방지에 효과

Ÿ 조수입 변동성 감소된 것으로 생각

J 농가 장미
보온 커튼, 

양액보수
Ÿ 단수 대체로 증가

충북 

음성

K 농가 접목선인장

생력 트레이, 베드, 

온수난방, 관수, 

접목상자, 환풍기, 

운반기, 등

Ÿ 비용 절감에 초점 두고 접목 시 고안한 기구를 

사용하여 인건비 70% 감축

Ÿ 생력 트레이, 양액재배를 하고 운반 바구니를 

사용하면서 인건비를 70~80% 절감

L 농가 관엽

이동식 벤치(저면 

베드), 온실천장 

개폐시스템

-

충남 

논산

M 농가 딸기(설향) 양액재배시설

Ÿ 단수 20-30% 증가

Ÿ 단위당 매출은 약 2.0-2.5배 증가함

(단수증가+품질개선→단가상승)

Ÿ 다겹보온으로 전환 시 에너지 비용 40-50% 절감

N 농가 딸기(설향)
양액재배시설, 

다겹보온커튼

Ÿ 시설투자 후 품목 전환으로 전후비교 어려움

Ÿ 노동력 절감(인건비는 크게 절감되지 않았더라도 

일 강도가 낮아져 노동력 구하기 쉬워짐)

충남 

부여

O 농가
딸기, 완숙 및 

방울토마토
양액재배시설

Ÿ 토경재배 대비 30% 이상 단수 증가

Ÿ 활착속도 개선으로 조기수확 가능

Ÿ 단위당 매출 50% 이상 증가

Ÿ 배지사용으로 인한 병충해 감소 등으로 단수의 

변동성 감소

P 농가
완숙토마토, 

대추방울토마토

다겹보온커튼, 

양액재배시설

Ÿ 단수증가(진원 받으며 품목 전환하여 정확한 

단수변화 계산 불가)

Ÿ 단위당 매출 3-4배 증가

부록 1. 현장점검 지역 사업성과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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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 농가 품목 지원내용 사업 성과

전북 

김제

Q 영농조합법인 파프리카 온실증축

Ÿ 참샘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과거 1ha에서 현재 

2만 평인데, 육묘장 600평으로 인하여 1개월 간 

수확 증대 효과가 있었음. 

R 영농조합법인 파프리카 온실증축

Ÿ 육일복합 영농조합법인의 신규 생산량은 

70~80kg(겨울 작기 때문에 70), 평균 60kg임. 

과거 3,600평에서 측고 4.5m일 시 생산성은 

50kg로 낮았음. 

전북 

남원
S 영농조합법인 파프리카 유리온실 신축 등

Ÿ 지원사업 완료 후 2014년도 기준 매출액은 

28억원으로 유리온실 시설물 지원 이전 대비 약 

60% 소득이 증가하였음. 

Ÿ 시설규모 확대 후 재배시설 현대화 및 재배기술 

전문화로 고품질 파프리카 생산 증가와 안정적인 

수급량으로 인하여 수출증가율 300%임. 

전남 

곡성

T 법인 멜론

내재해형하우스, 

양액시설, 장기성 

필름 등

Ÿ 특상품 비중이 60%에서 80%로 상승

Ÿ 단수 약 20% 증가 추정

Ÿ 수경재배로 노동력 절감(인력 없이 가능, 기존에는 

2인/1일 필요)

Ÿ 내재형하우스 교체 전 8시간 노동/1일에서 교체 

후 6시간노동/1일로 노동력 절감 효과

U 육묘장 육묘
육묘장 신축, 

스크린 설치
Ÿ 병해충 발병률 낮아져 단위당 생산성 증가

전남 

영광

V 영농조합법인

(일반원예)
토마토

양액시설, 

장기성필름 교체

Ÿ 병 전염률 감소, 특상품 비중 약 20% 

증가(양액시설)

Ÿ 스마트 폰을 이용한 자동시스템(온도조절, 개폐 

등)과 양액시설로 1일 노동시간 4시간 절감효과

Ÿ (절감된 시간을 타 작물 농사에 이용, 부가소득 창출)

W 영농법인 파프리카

보온커텐, 

유리교체, 

양액시설 등

Ÿ 장기성 필름 이용 후 초반 1~2년 단수가 약 

20% 증가

Ÿ 유리교체 후 단수가 22kg/3.3㎡→60kg/3.3㎡로 

약 3배 증가

Ÿ 유리온실인 A동과 비닐온실인 B동을 합한 평균 

단수는 49kg/3.3㎡로 증가

경북 

성주

X 농가 참외 철제 파이프 -

Y 농가 참외
절제파이프, 

무인방제기
Ÿ 무인방제기로 노동력 절감

경북 

고령

Z 농가 토마토 수경재배시설 Ÿ 생산성, 소득 증대, 노동력 절감

AA 농가 딸기 수경재배시설

Ÿ 생산성, 소득 증대, 노동력 절감

Ÿ 체험장 운영으로 연중 농가수입이 발생하고, 

지역고용인력 창출 효과도 발생

경남 

합천

AB 영농조합법인 파프리카 벤로형 유리온실 Ÿ 국내 농산물 수출 시장 개척에 기여

Ÿ 생산시기의 연중 조절을 통해 수출경쟁력과 

상품의 차별화AC 농가 파프리카 벤로형 유리온실

경남 

진주

AD 영농조합법인 딸기 단동하우스 Ÿ 생산품 동남아 등으로 수출,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
Ÿ 생산방식 전환으로 딸기 생산에 인력 투입 절감AE 농가 딸기 단동하우스(광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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